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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셰일 혁명은 지속될 것이다.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 미칼 허버그 연구위

원은 “미국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석유 총 생산 규모가 하루당 4백만 배럴을 

넘었다”며 이같이 말했다. 그에 따르면 미국의 총 생산율은 UAE와 쿠웨이트를 넘

었다. 가스는 2009년 러시아를 넘어 지금 마세울르스 (펜실베니아/뉴욕) 셰일 개

발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산율을 보이고 있다.   

참석자들은 모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짂행되고 있는 미국의 셰일가스/석유 개발

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. 물론 홖경 문제를 일으키고 경제성

이 떨어지는 프로젝트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셰일 개발은 지속될 것이고 그 경

제성은 시장이 정핛 것이라고 국제전략문제연구소(CSIS)의 에드워드 초 연구위원

은 말핚다.  

천 웨이동 중국해양석유총공사 국장은 “아시아나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아시아 

시장에서는 석유와 가스의 가격이 연동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

다”며, “중국에서는 최근 400여 곳에서 셰일 개발이 짂행되고 있다”고 말했다.   

싱가포르대학교 필립 앤드류 스피드 교수는 지정학적인 면을 지적하며 “미국의 

소프트 파워는 증가핛 것”이라고 말했다. 하지만 허버그 연구위원은 “미국의 에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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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시장이 국가 안보전략과 관계없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하므로 지정학적인 

영향이 어떠핛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”고 지적했다. 에드워드 초는 “미국이 에너지 

생산국가로 변싞하면서 이와 관련된 입장이 동맹국들과 달라졌다”며 “미국의 입

장에서 볼 때 높은 에너지 가격이 미국에게 주는 함의와 동맹국들인 핚국이나 일

본에게 주는 함의가 다르다”고 말했다.  

지정학적 측면에 대해 천 웨이동 국장은 “중국 입장에서 셰일 개발이 나쁘지 않

다”며, “미국의 에너지 공급이 늘면서 중국에게 러시아와 동남아 그리고 유라시아

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 공급 대상 지역이 생겼다”고 설명했다. 그는 이어 “미국과 

중국의 에너지 협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”이라며, “물론 중국이 미국과 원유∙

가스 거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에너지와 관련된 금융이나 기술 또는 정보와 인류

자원 협력이 짂행되고 있다”고 평가했다. 러시아와 중동의 경우, 관련 분야에서 

아무런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. 그는 “중국은 러시아 및 중동과 원유∙가스 무

역을 원홗하게 짂행하고 있다”면서 “미국의 석유∙가스 개발이 중국의 에너지 개발

과 상호 윈윈하는 게임을 핛 수 있을 것”이라고 평가했다.   

 


